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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에 치우쳐 있는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극복하

고 근본적인 범죄 대응방안으로 피해자보호 강화 및 지원으로 인식

을 전환함으로써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방지하고 스토킹으로부터

안전한 서울을 위하여 「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신속

한 제정을 촉구함.

2. 제안이유

○ 우리의회는 지난 9.22. 「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

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」을 발의하여 피해자 처벌의 필요성과 보복

범죄의 방지를 건의한 바 있음.

○ 이후 여러 법률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고

있으나, 스토킹범죄의 처벌강화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장

중요한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음.

○ 스토킹 범죄의 대응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어 있는 현 제도는 개선되

어야 하며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시급함.



○ 이에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개선

, 국선변호인제도 도입, 피해자불이익 금지 신설 제도를 도입하여 시

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스토킹범죄에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

여 「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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